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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밀(Fagopyrum esculentum Moench)은 마디풀과(Polygonaceae) 메밀속 (Fagopyrum)으로 약 20종이 

있으며, 전 세계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,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온 작물이다. 메밀 생태형 분류는 늦

게 파종할수록 종실 수량이 떨어지는 여름메밀, 반대로 늦게 파종할수록 종실 수량이 증가하는 가을메밀

과 중간형 메밀이 있다. 여름메밀 대표품종은 양절메밀, 양절메밀2호가 있다. ‘양절메밀’은 춘파·하파 재

배가 가능한 여름메밀 품종으로, 1994년 육성되어 장려 품종으로 결정되었다. ‘양절메밀’의 특성은 유한

생육 초형으로, 조숙·단간·다수성 이며, 꽃색은 흰색이며 종자는 흑색이다. 성숙일수는 60-64일로 짧으

며, 성숙 후에도 탈립이 강하고, 경장은 단간으로, 도복에 강한 편이다. 그 후 수량성이 증가된 ‘양절메밀

2호’가 육성되었다. 양절메밀2호는 대립종자로 종자가 흑갈색이며 천립중도 29.5g으로 양절메밀보다 무

겁다. 가을메밀로는 대산메밀, 다원 및 순백이 육성되었다. 싹용인 ‘대산메밀’은 줄기가 연홍색이고 종자

가 갈색이었다. ‘대산메밀’은 가을메밀 품종으로 가을 재배에 적합하다. 경장은 중장간종이며, 생육 일수

는 양절메밀보다 약간 늦은 중생종이다. 메밀싹 수율이 높아 새싹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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